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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 능력의 감퇴와 호흡․발성․조음

기관의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Dhar et al., 1976; Fitzsimons 
et al., 2001; Hunter et al., 2012), 노년 화자의 의사소통은 청․장

년층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 정상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의 감퇴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

으로 이루어져왔다(Jeong, 2004). 노년기에 발생하는 인지․언

어적 변화가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등 신경병리학적 질환의 지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것이다(Gavett et al., 
2011; Lee, 2016). 노년기에는 인지 및 언어 기능의 변화 외에도 

말 산출 능력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자와 임상가는 노

화와 관련된 말 산출 메커니즘과 기능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년에게 나타나는 정상적 말 

산출 특성의 변화는 병리적인 문제로 인한 변화와 유사한 형태

로 나타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Lowit et al., 2006; Ryan & 
Burk, 1974), 임상현장에서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말 산출 능력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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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면 바로 병리적 원인을 찾는 청․장년과는 달리, 노년은 

이를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 초기 말장애 선

별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Yim et al., 2013). 반대로 말 산출 특성

에 미치는 정상적인 노화의 영향을 병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

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Carole, 2012; Boone et al., 2010). 
그러므로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말 산출 특성의 변화와 병리적 

원인으로 인해 노년에게 나타나는 말 산출 특성의 변화를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상 노년의 말 산출 특성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초기 말장애 선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병리적 원인으

로 말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소리의 특성은 분절적인 측면(segmental aspect)과 초분절

적인 측면(suprasegmental aspect)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분
절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음소의 산출을 분석하고, 초분절적인 

측면에서 화자의 말을 분석할 때에는 개별 음소들의 산출이 아

닌 말의 속도, 쉼, 억양, 강세 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평가한다. 
화자 발화의 초분절적인 요인 중 시간적 특성에 대한 대표적 요

소에는 말속도와 쉼이 있다. 이러한 요소는 말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와 관련이 있어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자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는 시간적 특성의 양상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초분절적 요소 중 말속도의 측면에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말한다면 청자가 이를 이해

하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느리게 말한다면 청자의 주의집중력

이 저하되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즉, 말속도는 말 

명료도뿐만 아니라, 말 용인도(speech acceptability)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말속도(speech rate)는 전체 

말속도(overall speaking rate)와 조음 속도(articulation rate)로 분

류된다. 전체 말속도는 쉼, 비유창함, 머뭇거림을 포함한 발화 

시간당 낱말이나 음절수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 말속도 분석 시 

실제 조음에 걸리는 시간만을 분석하지 못해 실질적인 말 산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에서 쉼, 머뭇거림, 비유창성을 제외

시킨 조음 속도 분석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한편 쉼(pause) 역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초분절적 요소로 

작용한다. 발화 산출 시 지속적 호기뿐 아니라 흡기의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부아 날숨소리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화

자는 흡기에서는 음성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화자는 

발화 내에서 음성을 산출하지 않는 쉼 구간을 필연적으로 가지

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발화 내 쉼은 호흡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

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발화를 하기 위해 시간을 벌거나, 뒤
에 오는 말을 강조하고 청자의 주의집중을 끄는 등의 정보 전달 

전략으로 사용된다. 또한 통사적, 의미적 단위의 경계에서 사용

되어 언어적 기능을 하며,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는 과정

에서도 쉼을 가진다. 이렇듯 발화를 산출할 때의 적절한 말속도

와 쉼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에 의사소

통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말속도와 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언어 및 인지적 

요인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인들까지 다양하다.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의한 말속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말속도는 감소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Amerman & 
Parnell, 1992; Bóna, 2014; Hunter et al., 2012; Jacewicz & Fox, 
2010; Quené, 2013). 대상자의 연령을 세분화시킨 Duchin & 
Mysak(1987)의 연구에서는 21−30세의 청년 집단이 나머지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빠른 말속도를 보였으며, 75−91세로 구성

된 노년 집단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느린 말속도를 보

였다. 이에 비해 장년 집단(45−54세), 연소노년집단(55−64세), 
노년집단(65−47세) 간에 유의한 말속도의 차이는 없었다. Searl 
et al.(2002)은 60대부터 90대까지의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말속

도를 측정했는데, 모든 집단이 아닌 80대 집단부터 유의하게 감

소된 말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말속도를 살펴본 Lee(2011)의 연구 

결과, 높은 연령군(75−84세)의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가 낮

은 연령군(65−74세)보다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쉼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며(Bóna, 2014), 노년층이 사용하는 쉼은 더욱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Gósy et al., 2014). 세대에 따른 쉼의 빈도를 살펴본 

Yoo & Shin(2019)의 연구 결과에서도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발

화에서 더 빈번하게 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말속도와 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핀 연구는 대부분 영어나 유럽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쉼

의 경우 구체적으로 발화 내에 어떤 위치에서 쉼이 관찰되는지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노화는 어느 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을 고려할 때,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장년

층을 포함하지 않고 말속도와 쉼 특성을 살펴보고 있어 노화로 

인한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령세대에 따른 건강한 성인의 말 산

출의 시간적 특성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도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에서 말속

도와 쉼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
찰되는 특성이 연령과 어떤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집단(청년, 장년, 노년)에 따른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

이 어떠한가?
  1-1. 연령집단 간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연령집단 간 전체 쉼 빈도, 어절 간 쉼 빈도, 어절 내 쉼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연령집단 간 전체 쉼 지속시간, 어절 간 쉼 지속시간, 어

절 내 쉼 지속시간, 쉼 당 지속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가?
2. 화자의 연령과 말 산출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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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 산출 변수 중에서 청년과 노년을 구분하는 유의한 변수

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연령세대에 따른 말 산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공개 음성 코퍼스인 ‘서울말 낭독체 발화 말

뭉치(버전 2.0)’(https://corpus.korean.go.kr/)를 활용하였다. ‘서울

말 낭독체 발화 말뭉치’는 2대 이상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해 

온 서울말 화자의 낭독체 발화를 모아놓은 음성 코퍼스이다. 총 

118명의 만 19세부터 만 71세의 남녀 낭독자가 총 19가지 종류

의 읽기 자료를 모두 낭독하여 총 87,035개의 문장 단위 음성 파

일로 코퍼스가 구축되었다. 낭독자의 녹음년도(2003), 발성환

경, 잡음환경, 녹취장비, A/D장비, 통신종류가 모두 동일한 환

경에서 녹음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9가지 종류의 읽기 자료 중 하나인 ‘토끼

와 자라’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토끼와 자라’ 문단은 총 41
문장, 1,077음절로 구성된 글로, 낭독자는 전체 문장을 발화했

다. 전체 문장 중 앞의 12문장에 해당하는 210음절을 발화한 음

성 파일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토끼와 자라’의 전

체 문장이 아닌 일부를 자료로 선정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분석하는 음절수를 고려하여 200음절 내외를 분석하고

자 했기 때문이다. Yoo & Shin(2019, 2020)은 낭독 과제로 11개 

문장, 176음절로 된 문단을 수행하여 휴지 단위와 호흡 단위를 

분석하였고, Pyo(2019)는 낭독 과제인 ‘가을’ 문단 중 일부인 

210음절에 대한 휴지 및 호흡단락을 분석하였다.
‘서울말 낭독체 발화 말뭉치’를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코퍼스는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음성 코퍼스가 갖추어야 할 대표성과 균형성을 

갖춘 자료(Seo & Shin, 2018; Shin et al., 2015; Shin & Kim, 2017)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음성 코퍼스에서 대표성이란 모집단인 

한국어 사용자들에 대해 일반화가 가능한 정도의 표본 집단의 

크기나 자료의 크기를 말하고, 균형성이란 코퍼스를 구성하는 

음성자료의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Shin & Kim, 2017). 둘째, 낭독자의 연령이 남녀 

만 19세부터 만 71세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연령세대

에 따른 말 산출 특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셋째, 모
든 발화자가 동일한 텍스트를 낭독했기 때문에 화자 간 말 산출 

특성의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낭독 과제에 대한 녹음 형태가 

문장 단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발화 속도와 다양한 쉼의 양상

을 분석,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넷째, 서울말 화자의 낭독체 발

화를 모아 놓은 음성자료이기 때문에 낭독자의 출생 혹은 지역

이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다섯째, 녹음년도

(2003), 발성환경, 잡음환경, 녹취장비, A/D장비, 통신종류 등의 

녹음 환경이 동일하게 통제된 음성자료이며, 대본과 피험자 정

보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여섯째, 선행연구에 

기초하면 자발화 과제에 대한 말속도가 더 느리고 쉼이 많다. 

따라서 낭독 과제를 통해 발화 내용을 통제함으로써 자발화 과

제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특징의 영향을 배제시켰다. 즉, 본 코

퍼스에 사용된 것이 낭독 과제라는 점에서 발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화 주제 혹은 기타 변수를 통제할 수 있었다.

2.2. 분석 대상

코퍼스의 낭독자 118명 중 연구 대상으로 각 집단별 화자 10
명씩 총 30명을 선별하였다. 20대를 청년층으로, 40−50대를 장

년층으로, 60대를 노년층으로 분류했다. 집단별로 남성 8명, 여
성 2명을 포함시켜 집단 간 남녀 성비를 맞추었다. 청년층의 평

균 연령은 23.9세(SD=1.52, range=21−26), 장년층의 평균 연령

은 51.2세(SD=5.55, range=40−56), 노년층의 평균 연령은 63.5
세(SD=2.88, range=60−68)였다. 낭독자의 출생지, 성장지, 부모

의 출신지를 모두 수도권(서울, 경기)으로 통일했다. 분석 대상 

30명의 세부 정보는 표 1과 같다.

Young adults
(n=10)

Middle-aged 
adults
(n=10)

Older adults
(n=10)

Age
(y)

Mean 23.9 51.2 63.5
SD 1.52 5.55 2.88

Range 21−26 40−56 60−68

Gender
Male 8 8 8

Female 2 2 2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3. 자료 분석

분석 자료인 문장 단위 음성 파일에 대한 분석은 Praat(ver. 
6.1.54)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말속도(전체 말속도, 조음 속도), 전체 쉼 빈도, 전체 쉼 지속시

간, 쉼 위치(어절 간, 어절 내)에 따른 쉼 빈도와 쉼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말속도는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로 나누어 측정했다. 전체 

말속도는 쉼을 포함한 전체 발화 시간으로 발화 음절수를 나눈 

것(음절수/전체 발화 시간)이며, 조음 속도는 쉼을 제외한 발화 

시간으로 발화 음절수를 나눈 것[음절수/(전체 발화 시간−쉼 

구간)]이다(Lee et al., 2017).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는 모두 1
초당 발화된 음절수(SPS: syllable per second)로 표시하였다(Lee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전체 발화 시간은 각 문장의 파형, 스
펙트로그램, 강도가 모두 존재하기 시작한 곳부터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곳까지의 전체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말속도의 

평균은 전체 발화의 말속도 총합을 발화 수로 나누었고, 조음 

속도의 평균은 전체 발화의 조음 속도 총합을 발화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쉼은 0.1초(100 ms) 이상의 물리적인 묵음으로 정의했다. 일

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폐쇄음이나 마찰음의 조음을 위해 

실현된 물리적인 묵음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지만(Ahn et al, 
2005; Clopper & Smiljanic, 2015; Lee et al., 2017; Yoo &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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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ennerstrom & Siegel,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화 샘

플이 조음을 위한 쉼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따로 구분

하지 않고 쉼으로 분석했다. 쉼 빈도(occurrence of pause)는 발화

당 쉼의 횟수로 정의하였고, 전체 쉼 빈도(total occurrence of 
pause)의 평균은 발화 전체 쉼 빈도의 총합을 발화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쉼 지속시간(duration of pause)은 문장당 0.1초 이상

의 묵음 구간의 합으로 정의했고, 전체 쉼 지속시간(total 
duration of pause)의 평균은 발화 전체 쉼 지속시간의 총합을 발

화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또한 쉼을 발생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어절 

내에 나타난 묵음 구간과 어절 간에 나타난 묵음 구간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어절 간 쉼 빈도(occurrence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와 어절 내 쉼 빈도(occurrence of pause 
within syntactic word), 어절 간 쉼 지속시간(duration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과 어절 내 쉼 지속시간(duration of pause 
within syntactic word)을 각각 측정했다. 분석 예시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Praat 분석 예시
Figure 1. Example of Praat analysis

2.4. 신뢰도 분석

선별한 30개의 발화 샘플 중 무작위로 20%에 해당하는 샘플 

6개를 선택해 평가자 내 신뢰도와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

였다. 신뢰도 산출에는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평가자 내 

신뢰도는 초기 데이터 분석 3주 후 평가자가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는 .933−.996이었다(all p<.01). 
평가자 간 신뢰도는 초기 데이터 분석 3주 후 말속도를 분석한 

평가자가 쉼을, 쉼을 분석한 평가자가 말속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는 .901−1.000이었다(all p<.05).

2.5. 통계 분석

통계 분석에는 SPSS(ver. IBM SPSS Statistics 27, IBM, 
Armonk, NY, USA)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연령집단(청년, 장
년, 노년)에 따른 집단별 말 산출의 말속도와 쉼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

시하였으며, 주 효과에 대한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다중비교

를 실시하였다. 또한 화자의 연령과 말속도와 쉼 변수들 간에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말속도와 쉼 관련 변수 중에서, 
청년과 노년을 구분하는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

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집단에 따른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 

3.1.1. 말속도

집단에 따른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전체 말속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27)=9.999, p=.001].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p=.005), 청년층과 

노년층(p=.001)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년층과 

노년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2). 집단에 따른 조음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27)=7.383, p=.003].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p=.017), 청년층과 

노년층(p=.004)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년층과 

노년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3).

Variables Young adults
(n=10)

Middle-
aged adults

(n=10)

Older adults
(n=10) F-value

Overall speak-
ing rate (SPS)

6.880
(0.687)

5.842
(0.720)

5.647
(0.572) 9.999**

Articulation 
rate (SPS)

6.962
(0.678)

6.142
(0.654)

5.981
(0.488) 7.38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01.
SPS, syllable per second.

표 2. 연령세대에 따른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 
Table 2. Group comparison for overall speaking rate and articulation rate

그림 2. 연령세대에 따른 전체 말속도
Figure 2. The overall speaking rate in young, middle-aged,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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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세대에 따른 조음 속도
Figure 3. The articulation rate in young, middle-aged, older adults

3.1.2. 쉼 빈도

집단에 따른 전체 쉼 빈도, 어절 간 쉼 빈도, 어절 내 쉼 빈도

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라 전체 쉼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27)=9.197, 
p=.001].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

(p=.008), 청년층과 노년층(p=.001)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그러나 장년층과 노년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4). 집단에 따라 어절 간 쉼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27)=6.891, p=.004].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과 장년층(p=.021), 청년층과 노년층 간(p=.006)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년층과 노년층(p>.05) 간에는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그림 5). 한편 집단에 따라 어절 내 쉼 빈도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F(2, 27)=1.374, p>.05].

Variables
Young 
adults
(n=10)

Middle-aged 
adults
(n=10)

Older 
adults
(n=10)

F-value

Total occurrence 
of pause

0.1750
(0.18632)

0.6850
(0.38411)

0.7910
(0.41420) 9.197**

Occurrence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

0.1660
(0.18875)

0.6260
(0.42243)

0.7080
(0.39682) 6.891**

Occurrence of 
pause within 

syntactic word

0.0080
(0.02530)

0.0570
(0.10307)

0.0740
(0.11993) 1.37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01.

표 3. 연령세대에 따른 쉼 빈도
Table 3. Group comparison for the occurrence of pause

그림 4. 연령세대에 따른 전체 쉼 빈도
Figure 4. The total occurrence of pause in young, middle-aged, older adults

그림 5. 연령세대에 따른 어절 간 쉼 빈도
Figure 5. The occurrence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 in young, 

middle-aged, older adults

3.1.3. 쉼 지속시간

집단에 따른 전체 쉼 지속시간, 어절 간 쉼 지속시간, 어절 내 

쉼 지속시간, 쉼 당 지속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변

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라 전체 쉼 지속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27)=5.148, p=.013].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p=.040), 청년층과 노년

층(p=.022)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년층과 노

년층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6). 집단에 따라 어절 간 

쉼 지속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27)=6.837, p=.004].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p=.026), 
청년층과 노년층(p=.005)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년층과 노년층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7). 한편 집단

에 따라 어절 내 쉼 지속시간[F(2, 27)=0.194, p>.05]과 쉼당 지속

시간[F(2, 27)=1.749, p>.05]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riables
Young 
adults
(n=10)

Middle-aged 
adults
(n=10)

Older 
adults
(n=10)

F-value

Total duration of 
pause (msec.)

50
(50.990)

221
(140.669)

237
(200.558) 5.148*

Duration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

(msec.)

44
(50.596)

212
(145.128)

250
(170.620) 6.837**

Duration of 
pause within 

syntactic word
(msec.)

6
(18.974)

10
(16.330)

10
(14.142) 0.194

Duration per 
pause

(msec.)

245
(163.995)

320
(76.158)

329
(61.545) 1.7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05, **p<.01.

표 4. 연령세대에 따른 쉼 지속시간
Table 4. Group comparison for the duration of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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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세대에 따른 전체 쉼 지속시간
Figure 6. The total duration of pause in young, middle-aged, older adults

그림 7. 연령세대에 따른 어절 간 쉼 지속시간
Figure 7. The total duration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 in young, 

middle-aged, older adults

3.2. 연령과 말 산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과 

전체 말속도(r=−.665, p<.01), 조음 속도(r=−.602, p<.01), 전체 

쉼 빈도(r=.663, p<.01), 어절 간 쉼 빈도(r=.599, p<.01), 전체 쉼 

지속시간(r=.559, p<.01), 어절 간 쉼 지속시간(r=.614, p<.01), 쉼 

당 지속시간(r=.374, p<.05)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연령과 

어절 내 쉼 빈도, 어절 내 쉼 지속시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Variables Age
Overall speaking rate −.665**

Articulation rate −.602**

Total occurrence of pause .663**

Occurrence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 .599**

Occurrence of pause within syntactic word .345
Total duration of pause .559**

Duration of pause between syntactic words .614**

Duration of pause within syntactic word .182
Duration per pause .374*

Values are presented a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p<.05, **p<.01.

표 5. 연령과 말 산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ge and temporal features of 

speech

3.3. 청년과 노년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말 산출 변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연령과 상관이 유의

하게 나타난 전체 말속도, 조음 속도, 전체 쉼 빈도, 어절 간 쉼 

빈도, 전체 쉼 지속시간, 어절 간 쉼 지속시간, 쉼당 지속시간을 

독립변수로,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을 종속변수로 입력하였다. 
그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χ²(1)=3.742, p<.01), 청년층과 노년층을 구분하는 유의한 변수

는 전체 말속도로 나타났다(Wald’s χ²(1)=4.117, p<.001). 즉, 전
체 말속도가 느릴수록 노년층으로 분류되었으며(β=−5.794, 
p<.05), 분류 정확도는 90%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령세대에 따른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을 말

속도와 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공개 음성 

코퍼스인 ‘서울말 낭독체 발화 말뭉치’에서 총 30명의 청년, 장
년, 그리고 노년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말속도는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쉼은 전체 쉼 빈도와 전체 쉼 

지속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어절 간, 어절 내에서의 쉼 빈도와 쉼 

지속시간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말속도와 조

음 속도, 전체 쉼 빈도, 어절 간 쉼 빈도, 전체 쉼 지속시간, 어절 

간 쉼 지속시간은 청년층과 장년층, 청년층과 노년층의 연령세

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이러한 차이는 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령

과 전체 말속도, 조음 속도, 전체 쉼 빈도, 어절 간 쉼 빈도, 전체 

쉼 지속시간, 어절 간 쉼 지속시간. 쉼당 지속시간과 유의한 상

관이 있었으며, 이중 청년과 노년을 가장 잘 분류하는 변수로는 

전체 말속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령세대에 따라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 말속도와 조음 속도가 느

려졌다. 이는 독백, 이야기 다시 말하기, 대화, 낭독 등 다양한 

과제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말속도(Amerman & 
Parnell, 1992; Bóna, 2014; Jacewicz & Fox, 2010; Hunter et al., 
2012; Quené, 2013)와 조음 속도(Bóna, 2014; Hunter et al., 2012; 
Jacewicz & Fox, 2010; Jacewicz et al., 2009)가 느려졌다는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였다. 반면 Ramig(1983)의 연구에서는 청

년층(25−35세)과 장년층(44−55세) 간 전체 말속도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

구에서 노화로 인한 전체 말속도의 유의한 차이는 심박수, 최고 

및 최저 혈압, 체지방률, 최대 흡기량 등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조음 속도에서는 연령과 신체적 상

태의 이차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신체적 상태가 좋지 않

은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픈 코퍼스는 자료 수집 당시 발화자들의 병력이나 건

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쉼 빈도, 어절 간 쉼 빈도도 연령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쉼을 유의

하게 많이 사용하며(Bóna, 2014; Gósy et al., 2014), 장년층 화자

는 청년층 화자에 비해 쉼을 자주 실현했다는 기존연구(Yoo & 
Shin, 2019)와 일치한다. 전체 쉼 지속시간과 어절 간 쉼 지속시

간에는 연령세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지만, 쉼당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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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는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노년층이 청년층

에 비해 쉼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고(Bóna, 2014; Gósy et al., 
2014; Yoo & Shin, 2019), 쉼당 지속시간 자체가 세대 차이를 드

러내주는 변수는 아니라는 연구(Yoo & Shin, 2019)의 결과를 지

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쉼당 지

속시간을 유의하게 짧게 가진다는 연구(Bóna, 2014; Gósy et al., 
2014)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활량과 같은 

노화에 따른 호흡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기능성이 감소

(Kim & Kim, 2009)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Bóna와 Gósy 연구 

내 노년의 연령은 각 66−90세, 75−90세였던 반면, 본 연구의 

노년은 60대로 연령이 더 적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쉼당 지속시간은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노년층은 쉼을 

한 번 가질 때 청년 및 장년과 비슷한 길이로 쉼을 쉬지만 더 잦

은 쉼을 가진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말속도와 쉼의 변화는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

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즉 노화로 인해 굳어진 흉곽과 최대 

흡기량의 감소, 성문 개방과 성대의 휘어짐으로 인한 기류의 새

어나감으로 더 많은 쉼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말속도의 

감소와 쉼 빈도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Hunter et al., 
2012), 이러한 쉼 빈도의 증가는 자연스레 발화 내에서 발생하

는 평균 쉼 지속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 조음 속도의 감소 역

시 증가된 생활연령이 신경 근육운동 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조

음에 필요한 여러 신체 기관의 협응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Fitzsimons, 2001). 쉼 빈도와 지속시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호흡계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수축 강도 약화와 전

체적인 폐활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Dhar et 
al., 1976). 연령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위와 같은 일반적 경향을 

보이지만, 흡연과 같은 개인적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비

슷한 연령임에도 건강한 노년층이 비교적 덜 건강한 노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긴 최대 모음 발성시간과 더 큰 발성 범위, 더 

적은 주파수변동률(jitter)와 진폭변동률(shimmer)을 보인 연구

(Ramig, 1980, 1983)와 생활연령보다 신체 연령이 더 높았던 사

람들에게서 노화 속도가 유의하게 빨랐다는 연구 결과(Belsky 
et al., 2015)를 고려했을 때, 노화로 나타나는 말 산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생활연령만 고려하여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 즉 활동적 노후(active ageing)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년층과 노년층 간 말 산출 시간적 특성 변수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특성과 노화 

과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청년층과 장년층 간 평균 연령 차이는 27.3세, 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는 12.3세였다. 즉, 연령 차이가 적게 났던 본 연구의 

장․노년층이 연령의 영향을 청․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다. 둘째, 노화의 속도가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때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Belsky et 
al.(2015)에 따르면 954명의 26세 청년 중 대략 절반이 생활연령

과 신체연령의 차이를 보인 시점은 38세였으며, 이는 26세부터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장년에 접어들기 직전인 38세에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는 시점은 장년이며 호흡․발

성․조음 기관의 변화에도 노화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말 산출의 변화도 장년으

로 넘어갈 때에 가장 잘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절 내 쉼의 빈도와 지속시간에

도 어떠한 상관관계나 세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어절 내에서 발생하는 쉼은 유창성 문제로,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Nam & Ko(1996)는 우리말에서 쉼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어절이라고 하였는데, 문장 간과 

어절 간에 나타나는 쉼은 적절한 쉼이지만, 어절 내에 나타나는 

쉼은 ‘부적절한 쉼’으로 보았다. Lee & Kim(2017)도 어절 내 쉼

을 ‘부적절하게 지각되는 쉼’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결과 어

절 내 쉼이 말소리장애 아동에게서만 나타나고 일반 아동에게

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낭독’이라는 과제 특성상 인지적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어절 내 쉼이 적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

다. 호흡 단락은 주로 문법 규칙에 따라 나타나는데, 정상 화자

라도 일상 대화 시에 문법 규칙에 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

에서 휴지를 보이기도 한다(Wang et al., 2010). 그런데 본 연구

의 자료는 정제된 텍스트를 읽는 낭독 과제였기 때문에 화자가 

발화 내용을 머릿속에서 구상해야 할 필요가 없었고(Pyo, 2019), 
독자가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

다(Suh, 2013). 게다가 주어진 텍스트는 문법 규칙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어 낭독 시 어절 경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휴지, 즉 어절 내 쉼이 적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말 산출의 변수 중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

수는 전체 말속도, 조음 속도, 전체 쉼 빈도, 어절 간 쉼 빈도, 전
체 쉼 지속시간, 어절 간 쉼 지속시간, 쉼당 지속시간으로 나타

났다.  그중 청년과 노년을 구분 짓는 유의한 변수는 분류 정확

도 90%인 전체 말속도로 관찰되었다. 전체 말속도가 조음 시간

과 쉼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발화 시간을 측정하는 변수이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어의 발화 

속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세대로 확인된 선행연

구(Lee et al., 2017) 결과와 일치한다. Kim & Seong(2014)은 청년

층과 노년층 발화의 속도와 음도를 변조한 후 청자에게 연령을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속도와 음도 변조에 따라 청자가 원

발화와는 다르게 연령을 높거나 낮게 지각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속도 변조가 음도 변조보다 청자의 연령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Harnsberger et al.(2008)은 정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청년층(21−29세)과 노년층(74−88세)으로 구분한 

후, 청년층의 말속도는 20% 느리게, 기본주파수는 20% 높게 변

조하였다. 반대로 노년층의 말속도는 20% 빠르게, 기본주파수

는 20% 낮게 변조하였고, 청자에게 변조된 음성을 듣고 연령을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노년층 집단에서 지각 연령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말속도만 변조된 음성이거나 말속도와 

기본주파수가 동시에 변조된 음성이었으며, 말속도만 변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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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에서의 평균 지각연령은 68세로 평균 생활연령 82세보다 

14세 젊게 평정되었다. 말속도와 기본주파수를 동시에 변조시

킨 음성에서의 평균 지각연령은 66세로 16세 젊게 평정되었다. 
즉, 실제 지각(perception)의 측면에서도 말속도가 화자의 연령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

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객관적 분석에서도 잘 드러난 것으로 보

인다. 이를 통해 정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연령세대와 말속도 사

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930개 문장 분량의 대본

을 118명이 서울말로 읽은 공개 코퍼스의 사용으로 혼재 변수

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대본이 존재하는 낭독 과제

로 음성자료를 수집해 발화 계획에 필요한 인지적 부담의 영향

을 줄일 수 있었고 발성환경, 잡음환경, 녹취장비 등 녹음 환경

을 전문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잡음으로 인한 기술적 결함 없이 

정상 음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성

별이라는 혼재 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했다. 폐 용량의 차이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더 길고 잦은 쉼(Yoo & Shin, 
2019)과 빠른 조음 속도(Lee, 2011)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고

려했을 때,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성별이 말 산출에 미

치는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비를 통일시켰

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에 장년층을 포함시켰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말속도와 쉼 분석 연구 중장년층까지 포함한 

연구는 드문데, 본 연구에서는 장년층을 포함시킴으로써 노화

의 점진적 특징을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집단 간 평균 연령

의 차이가 비교적 불균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연구 결과의 영

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인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인지 기능 등의 정보

를 수집할 수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모두가 신체적·
인지적으로 활동적 노후 상태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못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음성파일이 문단 단위가 아닌 문장 단

위로 이루어져 있어 문장 간 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었다. 우
리는 의사소통 시 한 차례에 여러 문장을 발화하기 때문에 문장 

간 쉼 분석의 부재는 노화로 인한 말속도와 쉼의 특성을 종합적

으로 반영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연령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에 2−30대, 장년층에 4−50대를 선정하

고, 노년층도 연령으로 세분화시켜 연소노년층 60대, 노년층 7
−80대로 선정한다면 노화로 인한 말속도와 쉼의 특성을 더 균

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 노년층과 장

애군 노년층을 대상으로 말 산출 특성을 낭독 과제로 살펴본다

면 정상 노년층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어절 내 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장애군 노년층에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은 낭독이 아닌 자발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화 과제에서 일어나는 말 산출의 특성을 살펴본다

면 발화 계획으로 인한 인지적 부담으로 발생하는 말속도와 쉼

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

이다. 또한 인지적 퇴행을 경험하는 성인 대상자들의 말 산출 

양상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말 특성과 인지적 감퇴에 어

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단 

분석을 실시해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노화로 인한 말 산출의 특

성을 살펴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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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령세대에 따른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 말속도와 쉼을 중심으로

김 예 지․이 송 민․최 민 경․정 상 민․성 지 은․이 영 미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성인 화자의 연령세대에 따른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고, 말 산출 변수들 중에서 청년 화자와 노년 화자를 유의하게 분류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 장년, 노년의 말속도(전체 말속도, 조음속도)와 발화당 쉼 빈도, 쉼 지속시간, 쉼의 실현 위치를 살

펴보았다.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하는 오픈 코퍼스인 서울말 낭독 발화 말뭉치에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각 10명
씩 총 30명 화자의 발화를 선별해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말속도, 조음속도, 전체 쉼 빈

도, 어절 간 쉼 빈도, 전체 쉼 지속시간, 어절 간 쉼 지속시간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사후 검정 결과, 장
년층이 청년층보다,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느린 말속도, 잦은 쉼 빈도, 긴 쉼 지속시간을 보였다. 반면 정상 성인에

게서는 부적절한 쉼인 어절 내 쉼 빈도, 어절 내 쉼 지속시간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중 청년층과 노

년층을 유의하게 구별하는 변수는 전체 말속도로 나타났다. 노년층이 한 번 쉼을 가질 때 청·장년층과 비슷한 길이

지만, 훨씬 더 빈번하게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세대에 따라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에 변화

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정상 성인, 노화, 말 산출의 시간적 특성, 말 산출, 말속도, 쉼


